
“엄마, 화재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날까요?”

“ 쎄, 집……? 아니면 공장?”

“땡! 우리 생활 주변이 정답입니다.”

내가 머쓱해 하자, 큰딸 지은이는 재미있다는 듯이 또 말을 이어갔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류의 불이 제일 많이 일어날까요?”

“……?”

지난 여름방학, 올해 5학년이 된 큰 딸 지은이가‘불조심 길라잡이’책을

펴들고 문제를 냈다. 지은이는 엄마가 잘 모른다고 생각할수록 더욱 더 신이

나서 말했다.

“엄마, 우리나라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불이 가장 많답니다.”

나는 피식 웃고 말았지만 맞는 이야기라고 고개를 끄덕이어 주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나의 산 경험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았기 때문이었다.

<제13회화재및자연재해예방체험수기현상공모장려상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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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 6월 어느 날의 일이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 내려앉는다. 나는 예전과는 다르게 일상생활 중에 자꾸만 깜빡깜빡 잊거나 잃어버

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날 늦은 밤에도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먹을 국을 미리 끓이고

있었다. 혼자서 가스레인지 불에 냄비를 얹어 놓고 잠시 쉬는 동안 깜박 단잠에 들고 만

것이었다. 잠깐만 누워 있겠다는 것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가스레인지 불의 냄비에 담긴 국은 다 졸아 타버리고, 냄비를 달군 연기

가 주방과 거실, 어느새 아이들이 자고 있는 작은 방에까지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나는

단잠에 빠진 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2시간쯤 흘 나 보았다. 밤 11시

무렵에 끓이기 시작했던 국은 다행스럽게도 새벽 1시 무렵 늦은 귀가를 한 남편의 다급

한 목소리에 끝이 났던 것이다.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타는 냄새와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찬 집안을 보고 깜짝 놀라 큰 소리를 질러서 나를 깨운 것이다. 

“지은 엄마! 지은 엄마!”라고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가 자칫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나

의 부주의를 일깨워 주었고, 그것으로 화재로 이어질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다.

깜짝 놀라 뛰어 들어온 남편은 거실 불을 켤 겨를도 없이 가스레인지의 점화 스위치를

끄고, 중간 밸브를 잠갔다고 했다. 그 소동 속에 잠이 깬 나는 너무 무섭고 놀라 발만 동

동 구르며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정말 나는“어떻게 해. 어떻게 해.”라고 외쳤을 뿐,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혼란

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그날 그 순간, 자기 방에서 뛰어나온 큰딸 지은이의 행동은 너무 기특했다. 아

직도 생생한 그 날의 기억 중 하나…, 놀라서 허둥댈 줄 알았던 지은이는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문을 활짝 열면서, “엄마! 탈출할 출입구를 확보해 놓아야 해!”라고 외쳤다.

지금 생각하면 한편 어이없기도 하지만 그 침착한 행동에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똑같

이 잠에서 깬 순간이었지만, 나는 너무 놀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5학년인

지은이는 나와 다른 행동, 즉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을 무의식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날 이후 지은이가 기특하고 자랑스러워 보 다. 그날 새벽, 아들 못지않게 얼마나 든

든하던지……. 

지은이의 행동을 보며 예방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었다. 만약 지은

이가 불조심 예방 교육을 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날 상황은 더 엉망이 되었거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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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날 이후 나는 평소에 잘 잠그지 않았던 중간 밸브까지 수시로 확인하고 잠갔으며 자

기 전엔 특히 한번 더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다. 비록 깜박깜박 건망증이 깊어지지만, 그

런 부주의는 잘 길들여진 좋은 습관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

다. 다행히 그날 그 사건은 큰 화재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한 부주의로 인한 사건이었다.

“지은아,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생길 화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음, 엄마 경우처럼 가스레인지 사용 부주의, 그리고 담뱃불 부주의, 또 문어발식 플러

그, 기름…….”

“정말, 화재 부분은 다 부주의 때문이네……!”

불조심 어린이 마당에 참가한다고‘불조심 길라잡이’책을 끼고 산 큰 딸 지은이 덕분

에, “아이고, 당신의 안전 불감증……, 정말 책이 없네.”하고 수시로 핀잔을 주던 남편

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다. 왜냐하면, 그날의 사건 이후 주방의 그을림, 집안 전체

에 아직 남아 있는 탄 냄새가 산 교육의 흔적인 만큼 불 사용 부주의에 한 경계가 오히

려 내 버릇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스 불 확인했냐?”, “중간밸브 잠갔는지 보고 와라.”등등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엄마로서, 아내로서 나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불에 한

부주의를 경계하여 나를, 우리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다. 

화재는 나와 먼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생활 속 부주의에서 일어나니 언제

나 조심하고 예방하여 불의 본래 모습 그 로 언제나 이롭게 쓰이도록 만들 것이다. 


